
2021 평동교회 설문조사

1. 귀하의 나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만 나이 기준)?

60~69세 18명

50~59세 10명

40~49세 
30~39세 

20~29세 

70세이상

2. 귀하께서는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신지요?

권사 21명

집사 8명

따로직분없음 

12명

장로

목회자



우리교회 현장예배를 참석했다.

우리교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예배를 드렸다.

가정예배를 드렸다.

다른 교회나 기독교 TV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기타 – 우리교회 현장예배, 유튜브 채널

교회에 가지 않으니까 예배 드릴 마음이 안 생겨서

회사 / 공부 / 가족 일 등 다른 일이 있어서

주일에 근무함.

우리교회 현장예배를 참석했다. 

27명

우리교회 유튜브채널로

실시간예배를 드렸다. 16명

3. 귀하께서는 지난 한달 간 주일 예배를 주로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4. 3번 문항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3개]



실시간으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실시간으로 설교 등 일부만 시청

시간이 지난 후 접속해서 다시 보기로 시청

시청하기는 하나, 집중해서 시청하지 않음

현장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

현장예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 

현장예배와 비슷했다.

기타 – 집중력이 떨어진다

상황에 따라 달랐다

5. 3번 문항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어떻게 시청하고 계신가요?

6.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교회에서의 현장 예배와 비교해 어떠셨습니까?

실시간으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21명

3명

현장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 34명

현장예배와 
비슷했다. 6명

4명



온라인시스템구축/온라인컨텐츠개발

교회 공동체성 강화(속회,소그룹등)

성도 간의 교제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

목사님의 설교

지역사회 및 해외 전도 / 선교

개인영성과 예배회복에 관한 훈련

7.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두 가지)?

8.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두 가지)?

9. 코로나10 상황에서 귀하께서 집에서 하고 계신 신앙생활이 있다면 다음 중 무엇입니까? 해당

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주세요.

찬양 드릴 기회와 공간이 없음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가끔 모임을 하고 있다.

속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서로 소통하고 있다.

속도원들 간에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

없습니다.

참여할 의향이 있다.

참여하고 싶지않다.

화면을 켜고 진행하기 부담스럽다.

온라인모임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

서로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속회가 없다.

모든 속도원이 다 참석할 수 없어 어렵다.

     (특히 70~80대 어르신들)

시간이 맞는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음

 참여하고 있다.

10. 현재 귀하가 속한 속회의 현황은 어떠합니까(복수선택)?

11. 귀하께서는 속회모임을 줌(영상회의)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할 의향이 있다. 24명

화면을 켜고 진행하기 

부담스럽다. 12명

3명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가끔 모임을 하고 있다.

선교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서로 소통하고 있다.

선교회원들 간에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

소속아 없습니다.

12. 현재 귀하가 속한 선교회의 현황은 어떠합니까(복수선택)?

13. 교회에 제언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 많은성도들의  예배참여

- 유대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만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드코로나 이후 교제의 장이 잘 만들

어지면 좋겠습니다.

- 없습니다

- "목회팀의 꾸준한 관심과 기도로 교인들의 신앙을 독려해주세요"

-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 성경통독

-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 영상회의를 이용한 모임이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 “전화 ,온라인, 줌 중에서 성도 가정형편에 따른 목회자 심방”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특별히 제언할 것이 없음

- 조용한 쉼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 개인묵상을 다방면으로 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 개인 영성과 기도 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1대1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코로나 시기로 인해 장기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된 인원들을 위한 방법이 필요한 것 같다.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주일예배 때 영상으로라도 성가대 찬양이나 특송(가족,청년부 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사회 선교와 봉사 방안도 마련되길

- 성도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만으로도 신경써주고 있다 생각해 감사함

- 답답하지만 참고 코로나 종식되기만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지금하시는것 그런대로 은혜받습니다.

- 늘 감사합니다.

- "코로나로 인해 와해된 성도들의 예배회복과 영성회복을 위한 목회적 돌봄 필요"

-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준비하는) 예배를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1.다른 부서들과의 연계로 소통이 필요합니다.

  2. 예배 중 찬양대(성가대 전원이 아니라도)의 찬양이 부분적으로라도, 독창/중창이라도 있기를 원합니

다. 오후 찬양대가 오전에 혹시 서기는 어려운지요? 어려워도 찬양 드리는 일을 계속 해야 하지 않을

런지요?"

- "예배자로 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대가 설 수 없을지라도 일부라도 찬양하는 자들이 서기를 원합

니다. 친구네 교회는 새벽 시간부터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고 성가대로 세운다고 하더군요.

   (새벽예배를 본 예배로 바꾸어서 드린다고 하더라구요)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나누어서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구요. 가급적 많은 이들이 참여하도록..

  비교하긴 어려우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움 만큼은 배울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이 

열심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있기를 기도하며"

- 영성이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 온라인 심방 및 수시 전화 심방

-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

- 코로나 상황으로 지내온 과정들을 돌아보아 온라인에서도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더욱 

힘을 써야할듯합니다.

- 애써주셔서 항상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 당분간은 외적확장보다는 내실을 키우는것이 좋겠습니다.  교인간의  결속강화

- 설교내용(페이지대로 하지말고)이 바뀌였으면 합니다.

-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는 목회팀과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